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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배포 즉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 언론 보도내용

  조선일보는 ｢‘주먹구구’ 전기요금 지원 정책에 … 소상공인들 ‘분통’(5.27(월) 

조간)｣ 제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했습니다.

  ①“두세달 넘게 지원금 지급이 감감무소식 … 관련 기관 사이 정책 협조가 

되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 ②“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126만명으로 추정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까지 포함”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① 관련 기관 정책협조 미진 등 지원금 지급 지연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 간 7차례 회의를 거쳐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

하여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대상 여부를 통지하고 있으나 매출액, 개·폐업일, 

전기용도 등을 관련 기관이 교차검증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확인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보다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증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입니다.

     * 신청자 57만명 중, 26만명은 대상자 여부 확인 중 (5.27.(월) 기준)

② 지원 대상자 산출 시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포함 관련

  휴업 여부는 사업 지원 요건과 무관해 지원 대상자 수(126만명) 산출 시 

휴업기업을 포함하였으나, 폐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 수 산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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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순배 (044-204-7820)

소상공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형민 (044-204-7825)


